
구 가와카미 가문 주택(에구치 단고 셋타야점)  

 

 구 가와카미 가문 주택은 셋타야 지구의 귀중한 

역사를 전하는 건물로서, 2022 년에 나가오카를 

거점으로 하는 인기 과자점 ‘에구치 단고’의 

매장으로 새 단장되었습니다. 가와카미 가문은 

셋타야 지구에서 1831 년부터 간장 양조를 해온 

고시노무라사키의 창업자 가문입니다. 

 

 원래 이 저택은 고시노무라사키 간장 양조장과 

같은 부지 내에 1916 년에 지어졌습니다. 2004 년 

주에쓰 지진으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당시의 건축 자재를 사용해 일부를 재건하였습니다. 

옛 저택은 손님이나 직장 동료를 접대하기 위한 주택에 걸맞게, 수수하면서도 기품과 

고급스러움을 어우러진 디자인과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건축에는 고가의 느티나무 

목재가 사용되었으며, 실내는 가레산스이(枯山水, 전통적인 일본 정원 중 하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 정원만으로 설계됨) 정원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매장 

내 카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응접실에는 엄선된 미술품을 장식하기 위한 큰 

도코노마(일본식 방 한쪽에 마련된 마루 부분. 현재는 주로 꽃이나 족자 등을 장식하는 

공간으로 이용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에구치 단고 셋타야점으로 새단장하면서 옛 저택의 다다미를 단단한 나무 바닥재로 

교체하고, 도코노마에 고마(작은 방)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정원을 바라보는 좌석과 

제과용 주방도 정비되며, 일련의 개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옷장과 책상, 조명 기구, 

커다란 반죽 그릇 등 과거 저택에 있던 다양한 가구와 장식품들이 현재는 매장 내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느티나무 목재 복도와 조각이 새겨진 란마(일본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 중 하나. 천장과 상인방<맹장지 등을 넣는 틀> 사이에 만들어진 

개구부를 말하며, 바람이나 빛이 통과하도록 설치된 것) 등 원래 저택의 건축적 특징들도 

다수 보존되어 있습니다. 맞배지붕이 얹힌 입구 상단부에는 ‘가와카미(川上)’라는 글자가 

새겨진 나무 조각 장식이 있고, 마차나 인력거 승하차에 편리한 원형 포석 등이 남아 

있어 외관에서도 옛 저택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구치 단고 셋타야점 

 주식회사 에구치 단고는 역사가 있는 가와카미 저택을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활기찬 

장소로 만들기 위해 셋타야점을 열었습니다. 전통적인 것부터 독창적인 것까지 다양한 

과자를 판매하고 있으며, 명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사사단고입니다(쪄낸 쑥 경단에 달콤한 

팥소가 들어 있으며, 대나무 잎에 싸여 있습니다). 

 

 셋타야점은 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발효, 양조 재료 

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 명물인 일본술, 

사프란주, 간장, 된장, 술지게미를 사용한 과자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미타라시 단고(달콤한 간장 

양념이 발린 꼬치 형태의 쌀가루 경단), 만주(속에 

팥소가 가득 들어 있는 묵직하고 달콤한 빵), 

도라야키(2 장의 폭신한 팬케이크 사이에 달콤한 팥소를 넣은 과자) 등이 있습니다. 바로 

조리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갓 만든 경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카페 코너에서는 일반적인 

메뉴 외에도 술지게미를 비료로 사용해 키운 차, 채소 누룩 절임, 아이스크림, 계절 

디저트 등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오전 9 시 30 분~오후 6 시 

카페 영업시간: 오전 10 시~오후 6 시(라스트 오더 오후 5 시) 

시연 판매: 오전 10 시~오후 4 시 30 분 

휴업일: 화요일 


